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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자 소개
• https://digitalhumanities.kr/members/박선영.html  

https://digitalhumanities.kr/members/%EB%B0%95%EC%84%A0%EC%98%81.html


수강생 자가진단
• 유료 AI를 구독하고 있다. (O/X)

• 어떤 것을 데이터라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다. (O/X)

• 데이터를 활용한 문학 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다.(O/X)

•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를 갖고 있거나 어디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는지 알고 있다. 

(O/X)

• 연구 데이터가 있고 그에 대한 연구 계획도 있으나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O/X)



현대시+디지털인문학
• 분석 - 코퍼스 중심의 빈도수, 네트워크 분석
• 생성형 AI 시대의 시 창작/비평 논의 - AI 시의 (불)가능성에 대한 메타적 논의 
• 문학을 데이터로 만드는 행위의 내적 긴장

⚬ 시의 불확정성과 다층적 맥락을 소거하는 수치와 통계에 대한 거부감 
⚬ 측정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사이의 길항을 관찰하며 전자를 가시화하고 후자를 그 잉여로서 
정의하며 ‘문학성’을 덮어쓰는 과정 

⚬ 여전히 ‘측정 불가능한 것’에 문학성이 존재한다는 믿음 
• 국내 첨단/해외 DH 연구의 동향

⚬ 스타일로메트리(문체 분석)
⚬ 젠더 편향 (여성적 목소리 / 남성적 목소리) 
⚬ AI 시 생성 연구(vs 인간의 시 창작 능력) 



시를 ‘왜’ 디지털로 연구해야 
하는가?

• 시어의 경우 - 빈도 분석은 역사가 깊은 분석 방법론
⚬ ex) <정지용 사전> <김수영 사전> <백석 시의 물명고>

• “고유명사 외래어 한자어 부정어 인지어 감정어 인칭대명사 등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빈도수와 
출현작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그 특징을 계량화해 제시”(이경수(2016), <최근 현대시 연구의 
동향과 전망>, 43쪽)



시를 ‘왜’ 디지털로 연구해야 하는가?

“이러한 결과들은 분류 사전의 형식을 빌리지 않았다면 정확한 수치와 
근거를 통해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이경수, <어석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백석 시어 분류 사전>, 2015, 463쪽)

『백석 시의 물명고』의 경우
1. 생활어가 두드러진다
2. 명명이 구체적이다 — 총칭어보다 구체적 사물어
3. 하위분류로 보면 음식 > 세간 > 집 순으로 빈도가 높다
4. 사람 관련 시어가 많고, 그중 '나'가 압도적이다
5. 이동 동사가 가장 많고 '길'·'거리'의 빈도가 높다
→ 백석 시의 상당수가 '길 위에서' 쓰였다



“본 연구가 시도한 시어의 빈도에 따른 시작품의 분석은 시적 주체(화자)의 내면 의도, 혹은 욕망에 
대한 연구라는 점에서 시인론과 작품론의 질적 연구의 폭을 확장시키는 연구방법적 시도라는 
의의”(임수경, <1980년대 여성시인의 시어 ‘속’ 비교 연구>, 2022, 43쪽)

시를 ‘왜’ 디지털로 연구해야 하는가?



시를 ‘왜’ 디지털로 연구해야 하는가?



“김혜순의 <또 다른 별에서>와 최승자의 <이 시대의 사랑>에 나타난 ‘속’과 공기하는(co-occurrence) 
단어들을 정리해 보면 시인이 집중하고 있는 ‘속’의 대상의 차이를 발견”

ㄱ. 김혜순 ：가슴 속(6), 눈 속, 입 속, 내 머리털 속, 목소리 속, 속살, 내 심장 각 심실 속에 /바람 속, 
구름 속, 땅 속, 물 속(5), 숲 속(2), 바다 속, 노을 속 /헛간 짚더미 속엔, 돌 속, 복숭아 속/거 울 속, 
윤전기 속/부끄러움 속, 숨막 힘 속(2) 
  
ㄴ. 최승자 ：머릿속(5), 몸 속(2), 뱃속, 말의 창자 속, 네 속, 네 입맞춤 속, 창자 속, 정신과 몸뚱이 속, 뇌 
속, 살 속 깊이, 뼈 속(2), 머리골 속, 내 속, 윗속, 뱃속, 심장 속/ 잠 속(5), 꿈 속(4)/불빛 속, 어둠 속(2), 
빗속, 햇빛 속(5), 덤 불 속, 늪 속(2)/달의 용광로 속, 하늘의 단단한 베니아판 속/ 무덤 속(2), 땅 속(3), 
그림자 속/시간 속/권태 속

시를 ‘왜’ 디지털로 연구해야 하는가?



시를 ‘왜’ 디지털로 연구해야 하는가?
“이 논문의 목적은 시인 이성선(1941∼2001)
의 시 전반에 걸쳐 특징적으로 드러 나는, 
빛의 이동과 변이, 또 빛을 중심에 두거나 
빛으로 연결된 사물들의 양상에 관한 
섬세한 관심을 그 관련 어휘 집합의 구체적 
출현 양상과 빈도를 통해 실증적으로 
살피는 일”(이희중, <이성선의 시에서 '빛' 
계열 어휘 출현 양상 연구>, 2023, 104쪽)



시를 ‘왜’ 디지털로 연구해야 하는가?

• Close reading 의 한계?  - 대안으로서의 Distant reading?
•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의 결합 필요성
• 증명/증거로서의 데이터가 아닌 ‘단서’로서의 데이터
• 관습적 읽기(가까이 읽기, 이론중심적 읽기, 담론재생산에 초점화된 읽기)로부터 탈피

• 텍스트의 매체적 성격에 주목 - AI의 시대, 무엇이 ‘데이터’가 될 수 있고 또 없는가?
• 부분을 알면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알면 부분이 보인다는 해석학적 순환을 넘어선 ‘해석학적 초순환’



‘문학’(정성적)과 ‘데이터‘(정량적) 
비평을 초순환적으로 연결하기

• “디지털 인문학은 텍스트를 ‘데이터’로 전환하여 분포와 패턴을 분석하는 체계에 속하고, 전통 

인문학은 텍스트를 ‘해석의 장’으로 파악하여 의미의 층위를 드러내는 체계에 속한다. 지금까지 두 

관점은 서로 다른 인식론적 전제를 기반으로 구분되어 왔지만, 텍스트의 생산⋅유통⋅분석 환경이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항적 구분은 더 이상 유효한 기준이 아니다.”(정치훈, 

144쪽)

• 막시밀리안 시히(Maximilian Schich) - 해석학적 초순환: 대규모 문화 데이터가 연구자의 시야로 

유입되는 순간부터, 그 데이터가 다시 연구의 구조를 재편하는 지점까지 이르는 순환적 운동



‘문학’(정성적)과 ‘데이터‘(정량적) 
비평을 초순환적으로 연결하기
“AI를 통한 문학 연구는 질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의 단순한 ‘혼합’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재구조화하는 ‘나선형’ 발전 모델을 지향해야한다는 것”(정치훈, 159쪽)



시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 “1980년대에  발표한  두 시인의  시작품집 (시집) 3권에 수록된  전 작품을  한글파일로  입력하고 

텍스트로  전환한  후 지능형  형태소분석기를  이용하여  형태 태깅을  하고, ANTCON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어 ‘속’의 빈도 정보를  추출하여  어휘의  계량적  현황을  정리했다 .”(임수경 , <1980년대 

여성시인의  시어 ‘속’ 비교 연구>, 2022)

• “디지털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개별 텍스트의  의미보다는  패턴과  경향성 , 네트워크  구조가  

우선시되며 ,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데이터  축적과  정제 작업이  필수적”(정치훈 ,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국 현대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과  시론적(試論的)적용>, 2026, 142쪽)

•  “AI를 통해 인문학자가  직접 DB를 다루면서  주도적으로  논의를  개진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정치훈 , 139쪽)



한국문학 데이터셋?
• 전성규, <1995년 동아출판사『한국소설문학대계』1~100권 

데이터셋으로 보는 한국문학사>  

• 지해인, <이상 단편소설 감정 감각 데이터셋>

• 이외에도 필요한 데이터셋은 어딘가에 파편화되어 있어 직접 찾아야 함 

• 과연 ‘작품’ 혹은 ‘작가’에 대한 것만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을까?

• 도서 정보 데이터, 독자 리뷰 데이터 등, ‘문학’의 개념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1940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1940
https://accesson.kr/kjdh/v.1/2/49/46883


• 컴퓨터가 ‘읽는다’는 것 =/= 사람이 읽는 것

⚬  종이책도, 스캔한 PDF 이미지도 기계에게는 데이터가 아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

미충족포맷

(공공데이터
포털등록불가)

최소충족포맷 오픈 포맷

특징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을 수만 있는 
데이터로 자유로운 
수정, 변환 불가

특정 소프트웨어에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모든 
소프트웨어에

서 읽고 수정, 
변환 가능

URI를 기반으로 데이터 
속성 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

웹상의

다른 데이터와 연결, 공유 

가능

예시 PDF HWP, XLS, JPG, PNG 등 CSV, XLSX, JSON RDF LOD(Linked Open Data)

기계가독형(MACHINE-READABLE) 데이터



•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을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해 둔 아카이브
• KO.WIKISOURCE.ORG 
• 파일 데이터로 다운 가능(개별 작품 / DUMP 파일) 
• API로 호출 가능 

⚬ API란?
￭ 프로그램에서 프로토콜(규약)을 정의하여 상호 작용을 위한 인터페이스.
￭ 요청(REQUEST)과 응답(RESPONSE)로 구성. 당신이 웹브라우저를 쓰고 있다면 이미 

API를 쓰고 있는 것.
• 판본이 구분되어 있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년 초판 · 1955년 증보판 · 1979년판
• 원본 스캔 이미지와 전사 텍스트가 함께 있다 — 원문 대조가 가능
• 실습 : '저자:윤동주' → 두 판본 128편 수집 (1948년 33편 + 1955년 95편)

위키문헌(KO.WIKISOURCE)의 중요성

https://ko.wikisource.org/wiki/%EC%9C%84%ED%82%A4%EB%AC%B8%ED%97%8C:%EB%8C%80%EB%AC%B8


위키문헌(KO.WIKISOURCE) 실습(사본 저장 필수)
여름교실_2일차_현대시_실습.ipynb 

https://drive.google.com/file/d/1JrWHlW2PpO-bfM2ynuIcT5kFpphQihEN/view?usp=sharing


전처리
• 데이터의 구성을 살피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작업
• ① 시가 아닌 글 빼기 
• ② 창작 날짜 · 편집 기호 지우기 

→ 오로지 우리에게 필요한 텍스트만 남기는 과정

※참고

• 인코딩(encoding) - UTF-8
⚬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나 기호들을 컴퓨터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것
⚬ 데이터를 저장할 때 사용한 인코딩 방식과 컴퓨터가 이를 읽을 때 사용한 인코딩 방식이 
서로 다르면 글자 깨짐 현상 발생



형태소 분석
“하늘을” ≠ “하늘이” → 하늘 + 을 / 하늘 + 이

• KIWI 형태소  분석기
• 한자는 NNG가 아니라 SH

⚬ 일반명사만  뽑으면  詩 · 季節 · 十字架  · 自畵像 이 
사라짐

⚬ 수작업  필요• 바른(bareun) 형태소 분석기 

https://github.com/bab2min/kiwi
https://bareun.ai/correct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
• “대부분의 연구가 형태소 분석기를 이용해 텍스트를 형태소 단위로 분절한 뒤 분석을 

수행한다. 물론 문학 텍스트와 같은 장문을 데이터화하기 위해 일정한 단위로 나누는 과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단위가 반드시 ‘형 태소’여야 하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디지털 문학 연구는 문장을 분석 단위로 삼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는 문장의 의미 

구조와 서사적 맥락을 함께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권은, 문학을 데이터로, 공간을 

이야기로 — 디지털 인문학의 새로운 실험, 오늘의 문예비평, 2025 12월)



빈도분석

•표 → 막대그래프  → 워드클라우드  → 용례
•주의사항
⚬ 빈도표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다

⚬ 참조 코퍼스와  대조해야만  수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음



Word2Vec

• 참고 - HTTPS://WIKIDOCS.NET/22660 

• 자연어 처리에서 말하는 임베딩(EMBEDDING)은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숫자의 나열인 벡터(VECTOR)로 바꾼 결과 혹은 그 일련의 과정 전체를 의미

• 단어/문장 간 관련도 계산 : 단어/문장의 벡터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계산

• 의미적/문법적 정보 함축

⚬ 벡터가 된 단어/문장을 통해 사칙연산을 하여 의미적, 문법적 관계 도출

⚬ EX)  아들 + 딸 - 소녀 = 소년

https://wikidocs.net/22660


Word2Vec
• 가정 : 단어의 문맥은 그 주변단어에 달려있고, 그 주변 단어와 

가까울수록 더 많은 문맥을 공유한다.

• 임베딩 공간에서 중요한 지표는 유사도인데 보통 코사인 유사도를 

가장 많이 쓴다.

• 코사인 유사도는 0과 1사이의 값으로 표현됨

• 결국 특정 단어(타겟)와 유사한(코사인 유사도가 높음) 단어들을 

통해 해당 단어의 문맥을 유추할 수 있다.



Word2Vec
인자 무엇을  정하나 우리 값
sentences 무엇을 한 묶음으로 볼 

것인가
시 한 편 (119묶음)

vector_size 단어 하나를 숫자 몇 개로 50

window 앞뒤 몇 단어까지 '이웃'인가 5

min_count 몇 번 미만이면 버릴까 2 → 971개 중 412개 버림

sg 학습 방식 1 = skip-gram(0=CBOW)

epochs 같은 자료를 몇 번 반복할까 200 (기본값은 5)

seed 무작위 출발점 42

workers 스레드 수 1 (재현을 위해)



KNoTE
KNoTE: A TEI Encoded XML Dataset of Modern Korean Novels | Journal of 
Open Humanities Data 

• 한국 근현대 소설 33편  TEI/XML 태깅 자료
• 현대시는 아직 부재 → 대신 실습

https://openhumanitiesdata.metajnl.com/articles/10.5334/johd.590
https://openhumanitiesdata.metajnl.com/articles/10.5334/johd.590


설명 비유

XML 꼬리표를 다는 문법 — 태그 이름은 자유 문법

TEI XML의 국제 표준 지침(규칙) 사전

TEI/XML?

오늘도 또 <rs ref="#MCK"><rs ref="#ME_FAMILY">우리</rs> 수탉</rs>이 막 쫓기었다.
<said who="#JS"><rs ref="#ME">얘</rs>! <rs ref="#ME">너</rs> 혼자만 일하니?</said>

→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쫓기었다. / 얘! 너 혼자만 일하니?



설명 적용

노드(Node)
개체 데이터 -  모든 대상의 고유 이름과 원의 

크기를 결정할 속성(Attribute) 데이터로 구성
인물

엣지(Edge)
관계 및 가중치 데이터 -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며, 

굵기는 가중치에 따라 결정됨

두 인물이 한 

문단에 동시 등장 

네트워크 분석



KPoEM
[Dataset/Model] KPoEM - KADH / 한국디지털인문학협의회

• 한국 현대시 감정 라벨링 데이터셋

https://www.kadh.org/dataset-model-kpoem/


시 연구의 가능성과 향후 비판적 전망
• “시어 하나 시행이나 연 구분 등의 형식적 특성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하고 형식 연구가 가장 활발한 
분야”(이경수, 최근 현대시 연구의 동향과 전망, 2016, 43쪽)

• “전산 입력된 이성선 시 텍스트에서 단순 빈도를 우선 산출하게 될 텐데, 이에서 더 나아간 
분류에서 수행하는 소상한 용례와 맥락적 의미의 분간은 필자의 추론과 판단에 의존한다. 따라서 
이 분류와 의미 규정의 결과적 타당성은 재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그 의의가 제한적 일 수 
있다.”(107쪽)

•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치중하는 연구보다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에 개입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비판적 역할을 수행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이경수, <한국 현대시 연구의 
동향과 과제>, 2024, 72쪽)

 



DETECTION +  OCR 기술의 활용



DETECTION +  OCR 기술의 활용 
{
  "image": "산.jpg",  "page": [1240, 1754],
  "title": { "text": "山", "bbox": [604,118,636,158] },
  "lines": [
    { "n":1, "bbox":[468,214,772,258], "text":"절망의산,",            "conf":0.97 },
    { "n":2, "bbox":[430,262,810,306], "text":"대가리를밀어버",        "conf":0.94 },
    { "n":3, "bbox":[396,310,844,354], "text":"린, 민둥산, 벌거숭이산", "conf":0.96 }
  ],
  "형식": {
    "행수": 24,  "연수": 1,  "정렬": "가운데",
    "행간_평균": "48px",
    "행중간_분절": [2]
  }
}


